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없는 김웅 의원은 입 닫아라

  김웅 의원이 공영방송과 언론노조 KBS본부를 향한 비난에 맛을 들였다. 지난달 28
일 이후 9건의 글을 올렸으니 집착 수준이다. 김웅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수신료를 내
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공영방송을 비판할 수 있다. 김웅 의원은 공영방송에 대한 이
해가 현저히 떨어진 채, 진영 논리에 빠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딱히 말리는 자가 
없으니, 김 의원이 뭘 잘하는 줄 알고 계속 허우적대는 모습이 꼴사납다.

  “그 노조가 현 정권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김웅 의원의 페이스북 글 가운데 발췌)

  3천 명의 조합원들이 현 정권에 대해 갖는 입장을 김 의원이 어떻게 아는지 신통하
다. 다수 언론인 집단의 정치적 스탠스를 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다. 초선이라 할
지라도 답할 가치가 있는 말과 생각을 하라.

  단, 언론인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언론 정책을 잣대로 정치권에 대한 평가는 
한다. 

  우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공개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입을 닫은 부역자들과, 
그와 궤를 함께 한 김웅 의원의 정치 선배들을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 때, “해경 보
도는 빼달라”며 노골적인 보도개입으로 유죄를 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을 기억한
다. 김웅 의원은 공영방송의 노조를 제 멋대로 내편 네편으로 나눴다. 세상 뒤집히면 
“우리 편끼리 왜 그러냐?”며 이정현 수석의 전철(前轍)을 밟을까 걱정된다. 김 의원은 
입을 다물고 생각을 시작하라. 정치적 뿌리가 같다고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까지 떨어
지면 비극은 되풀이된다. 

  정당의 이익을 구현할 선수를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으로 보내려 골몰하고, 틈만 나
면 공영방송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불러들이는 정치 구태에 대해 김웅 의원은 고민해
보았는가? 초선의원으로서 가질만한 신선한 문제의식은 없고, 정치적 유불리로 따지
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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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편 나누기에 함몰된 채 입이 나와 있을 김웅 의원에게 전한다. 현 집권세
력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언론 개혁에 소극적이다. 우리는 역시 실망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공영방송을 정당의 손아귀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세력에게 경고해
왔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국회와 청
와대에 대해서도 우리 노조는 거침없이 비판한다. 

  국회의원 세비도 수신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준다. 국회의원 세비는 1억 5천 만원
이 넘는다. OECD 국가 중 5위이고 한국 1인당 GDP의 4배가 넘는다. 김 의원은 성
폭력 의혹을 받는 동료 의원을 감싸고, 성폭력이 스트레스의 소산이라는 덜떨어진 주
장을 했다. 이런 일에 대한 대가 치고는 너무 후하다. 

  국민이 주는 소중한 공적재원의 크고 작음을 떠나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는 무엇인
지, 적어도 김 의원보다 밥값은 하는지 성찰해본다.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즉 사회적 소수자, 약자 보호 
활동을 해왔다. 잇따르는 산재 사망 사건들에 대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도했다. 
극한의 노동 환경에서 고통 받는 택배 노동자와 집배원들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국
가 폭력에 희생당한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들, 여전히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의 목소
리를 국민에게 전하고 있다. 

  김웅 의원은 국회 환노위 위원으로서 무슨 일들을 했나? 매서운 한파 속 국회 앞에
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겨울 내
내 노숙 농성을 했다. 김 의원이 정당 유불리를 따져 사법부 관련 뉴스에만 신경 쓰
는 사이, 법은 미온적인 누더기가 되었다. 김웅 의원 페이스북을 보니 지난 4일 고깔 
모자를 쓰고 정치 입문 1년 기념 파티를 하고 풍선을 걷어차며 난리를 피웠다. 풍선
은 걷어차도 국민, 노동자의 고통을 걷어차지 마라.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주제에, 소영웅주의에 빠져 공영방송 때리기에 
신이 날 때가 아니다. KBS본부 노조는 김웅 의원처럼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과 비판부터 시작해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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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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